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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비바 MARY VIBHA수녀    ND 6049 

 

 

마리아 토마스 오달라니 Maria Thomas Odalany 

 

 

 

인도, 방갈로르, 성모 방문 관구 

 

 

출 생:  1940 년 8월 3일 인도, 케랄라 카다플라마탐 

서 원:  1969년 1월 6일 인도, 비하르 자말푸르 

사 망:  2024년 2월 25일 카르나타카 마이소르, 비자야나가르, 노틀담 수녀원(샬롬 사단) 

장 례: 2024년 2월 25일 카르나타카 마이소르, 비자야나가르, 노틀담 수녀원(샬롬 사단) 

매 장:  2024년 2월 25일 카르나타카 마이소르, 힌칼,양성소, SND 묘지 

 

 

메리 비바 수녀는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토마스와 아남마 오달라니 부부의 첫 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수녀에게는 네 명의 남동생들이 있었다. 마리아는 자서전에 어머니로부터 

성모님께 대한 큰 헌신과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마리아는 형제들과 사촌들이 모두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기술을 배웠던 대가족 속에서 잘 어울리며 자라났다.  

가르멜 수녀들이 교사였기에 수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웠다. 본당 사제인 조셉 

말리파람빌 신부는 마리아의 선교적 열망을 지지하고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할 것을 

권유했다. 1963년 7월 13일, 마리아는 인도 북부의 비하르주 자말푸르에서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기로 한 23명의 소녀들과 함께 수녀원에 입회했다. 

메리 비바 수녀는 평생을 진정한 선교사이자 훌륭한 공동체 건설자로 살았다. 수녀는 첫 

서원을 하자마자 성 요셉 본당 학교로 파견되었다. 수녀는 자말푸르와 파트나 본당 학교의 

가난하고 궁핍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다. 수녀는 온화함과 부드러운 말투로 

젊은이들을 대하는 데 특별한 카리스마를 지녔다.  

주변부로 가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언이 있기 훨씬 전에 메리 비바 수녀는 주변부에 

자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다. 수녀의 사도직 활동기는 모두 최소한의 시설만 갖춘 

마을 선교소에서 보냈다. 여러 기관에서 교장, 교사, 리더십 역할, 어린 소녀들을 위한 사목 

봉사 등 다양한 직책으로 임명되어,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오랜 세월을 보냈다.  

수녀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 살아났지만 활동 사도직을 재개할 

만큼 건강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관구 살루스인 샬롬 사단(평화의 집)로 보내져 기도와 현존 

사도직에 전적으로 참여했다. 

우리는 노틀담에서 61년간의 삶을 보낸 수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하느님께서 

수녀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어 그 온화한 영혼이 평화의 안식을 누리기를.  


